
Ⅱ.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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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민족을 낳는 시온  

07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08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0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평강’이 강같이, ‘영광’이 시내같이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강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17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